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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도 연구부정행위 논란으로 연구윤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연구윤리 교육은 연구자의 책임있
는 연구태도를 함양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윤리 교육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음에도, 교육의 
성과는 장기적이고 무형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과를 추정하기 쉽지 않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윤리교육 사업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 및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윤리교육사업의 성과는 만족도 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교육생 인식조사 등과 같은 정성적 분석만 이루어지고 있
어서 연구윤리교육사업의 효과나 정책적 성과분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
구는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 활용하여, 정부지원 연구윤리교육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윤리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지불의사를 갖고 있는 그룹은 14,288원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이용횟수나 이용시간
은 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만족도 및 소득 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Research misconduct has become a significant social issue in recent times. Research ethics 
educa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cultivating responsible research attitudes of the researchers. 
Although the government supports research ethics education in multiple ways, it is challenging to 
estimate the performance of education since it is a long-term and intangible factor. Hence, the research
ethics education project supported by the government needs to measure and evaluate the effect and 
impact of the policy. However, only qualitative analyses have been conducted, which include satisfaction
surveys, stakeholder interviews, and trainee perception surveys. This study applies the contingent value
measurement method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research ethics education projects. Analyzing 
the factor 'willingness to pay' revealed that subjects in the group were willing to pay 14,288 won. 
Although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online research ethics educatio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willingness to pay, the group with high levels of satisfaction and income had a higher willingness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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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장관 등 주요 고위공직자의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논문표절과 미성년 공저자와 같은 연구 부정행위 논란으
로 연구윤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연구윤리
는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의 연구의 전 과정에서 성
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
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으로 정의된다[1,2]. 연구윤리
는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에 ‘윤리’의 개념이 도입되
었으나 일반적인 수준의 윤리를 가리킬 뿐, 정확하게 ‘연
구윤리’를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의 문제가 커다란 이
슈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국가적 관리 체계
의 구축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2].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대 및 국가 R&D 규모의 지속적 
확대로 연구자의 책임 있는 연구 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
대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쏟아지
는 현 상황에서 학계의 신뢰와 사회, 경제, 문화에 악영
향을 줄 수 있기에 각 분야의 연구자들은 연구윤리에 높
은 관심을 보이는 등 연구자의 연구윤리가 점점 더 강조
되고 있다[3].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 수준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실한 우리 학계, 연구계의 과제이다. 그
럼에도,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부정
행위의 정의와 검증 절차를 모두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
은 62%에 그쳤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연
구자의 연구윤리 인식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4].

정부에서는 바람직한 연구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연
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
로의 체계를 전환했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
며, 정부는 연구윤리교육사업을 통해 연구자의 책임 있
는 연구 태도를 함양하고 의식을 높이고자 끊임없이 노
력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과학 연구의 관행과 이와 
관련된 표준을 정립하여 실천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나 기관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보다 훨씬 중요하
다. 연구윤리 교육은 과학 연구자의 자율성 확립에 기여
한다[3]. 

이러한 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내재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은 매우 크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성과는 장기적이고 무형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과를 추정하기 쉽지 않다. 즉

시 보이지 않는 교육의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
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연구윤리 교육의 기대효과 
및 성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윤리교육지원사업은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
는 정부 정책사업인 만큼 정책의 효과 및 영향을 측정하
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책 효과의 개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다수
의 연구자들은 조직이 사전에 계획했던 목표(원인)를 얼
마나 제대로 달성하였는지, 얼마나 성취하였는지, 결과
가 적절한 수준인지를 효과로 보고 있다[5-8]. 그러므로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지원 연구윤리교육사업의 정책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적 지원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정부의 평가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 경제
적 파급효과분석 등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기술의 구체성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9]. 

이처럼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윤리교육지
원사업도 정책의 효과를 가치화하여 경제적인 성과를 측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윤리 온라
인 교육사업의 성과는 만족도 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교육생 인식 조사 등과 같은 정성적 분석만 수행하고 있
어서 연구윤리교육 지원 사업의 효과나 정책적 성과 분
석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을 활용하여 온라인 교
육지원 사업의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 
이하 WTP)을 측정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
격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교육지원사
업은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로서, 시장기
구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가
치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교육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더 나은 추정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10].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경제학자와 정책 평가자들 이 가
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공재 또는 환경재의 가치측정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공공재 또
는 환경재와 관련된 최대 지불의사액을 직접 끌어내는 
것이 특징이다[11,12]. 

국내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이하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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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이하 PIMAC)에서 문화체육 부
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경제적 편익 
계산법’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인 ‘편익 측정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13].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정부 지원 연구윤리교육지
원사업 대한 기대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산출한다면, 투
입 비용 대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영역(개인과 
집단)에 대한 성과 분석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윤리 제도 
전체를 아우르는 성과를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사업 및 인력양성사업 등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과를 측정
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유용한 평가 도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비시장적 공공재나 서비스의 경
제적 가치 측정 도구로 일반화된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
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 및 파급효과 측정 도구로써의 실
무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선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대면 및 비대면 연구윤리 사업 
현황과 교육 서비스 재화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선
행 연구, 조건부가치측정법 편익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 
구성하였다. 3장에서는 방법론으로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WTP 추정 모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4장은 설문
조사 절차와 조사된 표본 특성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제시 금액별 응답 결과 및 추정 결과를 통해서 본 사업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고, 온라인 연구윤리 사업의 운영비 
대비 편익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
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부의 연구윤리교육사업 현황
지식과 기술혁신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 속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
술 및 다양한 연구 분야의 연구 활동이 국가 경쟁력에 미
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
구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천이 더욱 강조된다. 이를 위해 올바른 연구 수행을 위
한 연구윤리 개념, 연구 진실성 및 연구부정행위,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 논문 표절 근절, 연구실 문화 정착을 위
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연구윤리 교육을 추진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에 따
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Korea Institut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Science 
Technology, 이하 KIRD)은 2011년부터 연구윤리 집
합교육을 시작했으며, 현재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약 21
만 명에게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을 제공했으며 2022년
은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연구자와 연구 관리자, 대학원
생 등에게 국문과 영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습 수
료자는 7만 2천 명에 이른다. 2021년부터는 학문 분야
별로 심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문 콘텐츠 11개 과정, 영
문 콘텐츠 7개 과정을 제공하며, 인문사회계, 이공계 및 
예체능계의 학문 분야별 심화 콘텐츠는 34개로 다양하
다. 이를 통해 여러 분야의 대학원생, 교수와 연구자의 
연구윤리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KIRD는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알파 캠퍼스(https://alpha- 
campus.k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의 제공
에 더하여 학습 콘텐츠의 공동 활용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연구 기관의 LMS 구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KIRD의 서버를 활용한 ASP 방식의 교육 서비스도 병행
하고 있다. 방문형 연구윤리 교육의 경우, 수요자의 요구
에 따라 집합형과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강의형으로 함
께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이버 연
구윤리 교육사업은 KIRD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2021
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1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은 온라인 연구
윤리 교육 생태계 구축, 연구윤리 학습자료의 보급 및 활
용 지원, 하이브리드형 교육체계 수립 및 활용 촉진 등이
며 연구윤리 의식 변화 측정용 도구의 개발과 제공, 비대
면 온라인 학습 실재감을 향상하는 도구 활용 방안의 수
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2.2 교육의 경제적 가치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의 경제적 가치를 조

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WTP를 추정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비사용가치를 추정할 수 있어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진술선호방법이다[14].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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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문화, 복지 등 활용 영역으로 다양하게 확대되었고, 
준공공재이자 가치재의 형태를 띠는 교육 영역에서도 다
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13].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
하여 교육에 대한 경제적 가치 또는 편익을 산정한 국내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육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경남 지방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의 가치를 분석한 사례에서는, 공무원 2,952원, 
일반 시민 1,792원의 연간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15].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수요자 맞춤형 
SW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에서는, 1인당 51.38만원의 
지불의사를 도출하였다[16]. 최근에는 환경교육의 가치
를 교육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13]. 이 
연구에서는 환경교육의 경제적 가치를 공급 방식에 따라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는데, 공적 공급 방식(정부)의 지
불의사액은 가구당 17,575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사적 
공급 방식(교육기관)은 41,247원으로 추정되었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일반 국
민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거나 기업의 실무자 및 
교육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기업의 실무자 및 교육 수강생은 교육 대상자의 직접
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며 이들의 향상된 능력 
등이 직접적인 사용 가치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반
면, 교육의 수혜 대상자들이 직접 누리는 사회적 가치뿐
만 아니라 해당 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국민도 향상
된 공공 행정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
사용가치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시민도 설문 대
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tudy Topic Method Subject WTP(won)

I. S. Jeong, 
K. H. Jeong 

[15]

Gyeongnam 
Local Public 

Officials 
Education 
Program

Face-to
-face 
Survey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

Officials: 
2,952won
Citizens: 
1,792won

M. J. Kwon, 
C. H. Park 

[16]

Software 
Workforce 
Education

Online 
Survey

Corporate 
practitioners 
and trainees

513,800won

J. Y. Kang 
[13]

Environment 
Education

Online 
Survey Citizens

Public: 
17,575won

Private: 
41,247won

Table 1. Economic Value of Education Using CVM

3. 방법론

3.1 WTP 추정모형
WTP 추정에 대한 모형 접근은 지출 차이 함수와 효

용 격차 모형이 있는데, 두 접근은 다른 접근이 아니라 
쌍대적으로 일치한다는 결론을 갖고 있다[17]. 본 연구에
서는 추정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확률 효용함수에 따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양분선택형 질문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18]. 양분 선택형 응답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모형이 보다 체계적인 틀을 갖춘 것은 확률효용모형을 
채택하고 계수의 추정 및 해석을 경제적 이론에 맞게 합
리적으로 구축한 경우이다[19,20]. 응답자( )의 양분 
선택형(=1, 0) 간접효용함수는 Eq. (1)로 정의한다. 

    (1)

평가대상에 대한 A 금액의 지불의사를 물을 때의  답
변은 예(   ) 혹은 아니오(   )로 답하는 상황을 의미
한다. 는 번째 응답자의 소득, 는 응답자의 인구 사
회적 특성 및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는 설명변
수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건성 모형에 활용하기 
위해 만족도, 소득, 이용 시간, 이용 횟수를 고려하였다. 

      ∣       ∣ 

(2)

연구윤리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  )으로 향상
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개선된 효용의 수준만큼 지불의
사를 응답자가 갖게 된다는 가정이 함축되어 있다. 즉, 
연구윤리 교육전의 간접효용함수가       이고, 

연구윤리교육을 받은 이후의 간접효용함수가       

라면, 개선된 상황의 간접효용 함수 내의 소득에서 일정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는 Eq. (2)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Eq. (2)에서는 선호(preference) 
또는 효용의 차이에 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Eq. (3)과 같이 응답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A 금액
의 지불 의사가 있는지 만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효용모
형 접근이 필요하다. 

Pr 

 Pr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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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 지불의사(WTP)와 제시금액 차이를 Eq. (4)의 
지출차이 쌍대적 접근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Pr예  Pr    Pr′   

 Pr′    Pr ′ 

(4)

Eq. (4)의 확률변수 의 누적 확률분포는 로지스틱 분
포를 고려한 경우 로짓모형(logit), 정규분포를 가정할 경
우 프로빗 모형(probit) 등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로그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3.2 WTP 추정 절차
한편, 추정된 WTP를 경제적 편익으로 재산정하는 절

차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다[21]. 우선, 설문조사에서 지불의사가 전혀 없
다고 응답한 영(零, zero)의 지불의사자를 식별하여, 
WTP에서 제외한다. 다음으로, 오차항의 분포는 로그분
포로 가정한 추정모형을 활용하는데, 제시금액 설명변수
를 로그변환(ln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차항의 
정규분포(probit) 및 로지스틱스 분포(logit) 가정할 경
우에는 WTP의 중앙값과 평균값이 같지만, 로그분포 시
에는 중앙값과 평균값이 서로 다르며 WTP 대푯값은 
Eq. (5)와 같은 median WTP를 채택한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median WTP는 영의 지불의사를 제외한 1원 지
불의사를 갖는 응답자의 대푯값에 해당하므로 0의 지불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즉, (1- 영의 지불의사 비율)을 곱
해서 최종적인 WTP를 추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p 


 (5)

4. 지불의사 유도를 위한 CVM 연구설계

4.1 설문지 작성
지불의사액은 CV설문지 및 설명 자료(보기 카드)에서 

제공되는 가상 시장의 정보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조건부 상품과 지불수단, 유도 방법을 응답자들이 이해
하기 쉽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건부 상황 시나리
오 작성 시 공공투자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이 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응답자 개인들이 재화

나 서비스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와 기
능적으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상 재화에 대한 기관 운
영자와 응답자의 비대칭적인 정보 문제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목적 및 교육 
내용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
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대상 공공투자 사업
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를 엄격하게 유도하
기 위해 현재 지출하고 있는 세금에서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다
섯가지로 구분하였으며, Table 2는 설문조사의 주요 구
성 항목이다.

Items Contents

Awareness of online 
education

Course experience, Frequency of 
use, Average use of time, 
Educational satisfaction

Awareness of Research 
Ethics

Issues or interests related to 
research ethics, Preferred method 

of research ethics education

The value of online 
research ethics 

education

Intention to pay for online research 
ethics education, Maximum 

willingness to pay, and reasons for 
refusal to pay

Acceptability of Online 
Research Ethics 

Education

Intention to use online research 
ethics education

Survey Respondent 
Characteristics

Affiliation, Occupation, Career, 
Research Publication, Research 

Area, Household Income

Table 2. Key items in the survey

4.2 설문 대상
KIRD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통

한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연구윤리 교육 방
안 모색과 제도적인 접근 등을 보완해야 하는 시점에서 
해당 온라인 교육 운영의 경제적 가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학문 연구
를 보다 투명하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학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비사용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교육생의 경제
적 편익만을 먼저 평가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 제도
의 지속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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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문 조사 
설문은 사전 조사와 본조사로 구성하였다. 사전 설문

조사(pre-test)는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개방형 
지불의사 방식을 통해서 본 설문에서 물어볼 제시 금액
을 도출하는 사전적인 절차로서 중요한 단계이다. 즉, 본 
조사의 제시 금액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WTP의 평
균값 또는 중앙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시 금
액 설정이 중요하다. 

설문은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을 수료한 86,395명을 
설문 가능 대상자로 설정하였으며, 사전 조사를 위해 나
이와 성별,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600명의 학습 수료자
에게 URL 링크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휴대전화 단문문자
를 통해 설문 응답을 요청하였다. 사전 조사의 목표 표본
은 10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2022년 8월 5일~8월 7일 
완료되었다.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전 조사에
서 ‘0000 사업에 대한 얼마의 지불의사가 있습니까’라는 
주관식 형태의 개방형 질문을 하고, 지불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제외한 유효 표본들의 WTP 금액의 상⋅하한 극
단치를 제거한다. 

Table 3은 사전 조사의 응답 결과로서, 전체 응답자 
100명 중 76명은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명으로부터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60,000원, 100,000원 등 총 7개의 응답 결
과가 도출되었다. 상⋅하한 15%~85%의 범위 내의 5천
원~5만원 구간을 유효 지불의사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실행하는 제시 금액은 5천원, 8천원, 1만원, 3
만원, 5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이 값은 평균 지불의사액과 
응답 빈도를 함께 고려하여 설정한 값이다. 

First Bid Frequency Valid Percentage

Valid 
Sample

1,000 3 12.5%
2,000 1 4.17%
5,000 2 8.33%
10,000 8 33.33%
50,000 5 20.83%
60,000 1 4.17%
100,000 4 16.67%

Zero 76 　
Number of respondents 100 　

Table 3. Results of responses to open-ended questions 
(Preliminary survey)

사전 조사와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수정·보완을 거친 

설문을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사전 
조사 설문 대상 86,395명 중 사전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수료자 3,3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면접방식에 비교해 비용 효과적이
고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22,23]. 지불의사
액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이 연구에서 온라인 설
문은 질문자의 영향을 줄일 수 있기도 하다. 이전 연구에
서는 온라인 설문이 다른 형식 설문의 결과와 차이가 없
음을 보고하기도 했다[24].

5. 추정 결과

5.1 제시 금액 응답 결과 및 변수 설정
Table 4를 보았을 때 444명 중 224명은 ‘영의 지불

의사자’로 식별되었으며, ‘영의 지불의사자’는 유효 표본
에서 제외하고 분석함에 따라 각 제시 금액별 34~50명
의 응답자의 제시 금액에 대한 응답 결과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First Bid
(won)

Number of respondents by 
response type Zero sample

Y-Y Y-N N-Y N-N

5,000 12 14 12 7 44 89
8,000 11 15 6 11 46 89

10,000 9 14 16 11 39 89
30,000 4 21 10 13 41 89

50,000 1 10 7 16 54 88
37 74 51 58 224 444

Table 4. The Result of Survey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시 금액 변수만을 설명변수로 
하여 WTP를 추정하고, 온라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응
답자의 소득,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의 이용횟수, 이용시
간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을 
살펴볼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이들 변수들은 강도가 높
아질수록 지불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
하였다. Table 5는 유효 표본에 반영된 응답자의 기초 
통계량이다. 이들은 대체로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며, 소
득 구간은 평균적으로 400만원 이상, 이용 횟수가 1년에 
1~2회, 이용 시간은 연간 1시간~2시간 미만 구간 사용
자 분포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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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escription Mean
SATISFACTION Satisfaction(Categorical Variable) 3.886 

INCOME

Income Level (Categorical Variable)
under 1million=1. 1~1.5m=2
1.5~2m=3, 2~2.5m=4, 2.5~3m=5, 
3~4m=6, 4~5m=7,  5~6m=8
6~7m=9, 7~8m=10, above 8m=11

7.041 

USE

Number of Uses (Categorical Variable)
2~3 per month=1. 1 per month=2
4~6 per year=3. 3~4 per year=4, above 
2 year=5

4.809 

TIME
total use time (Categorical Variable)
under 0.5hour=1. 0.5~1hour=2
1~2hour=3. 2~3hour=4, above3=5

3.318 

Table 5. Definition and Descriptive Statistics

5.2 지불의사 추정 결과
Table 6은 응답 결과를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

다. 모형1은 제시 금액 외 다른 설명변수가 없는 단순 모
형으로 평균적인 WTP를 제시하는 데 편리한 장점이 있
다. 모형2와 3은 지불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포함한 공변량 모형으로, 응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형2는 만족도
(Satisfaction)와 소득 변수(Income)를 추가하였으며, 
모형3은 이용 횟수(Use)와 이용 시간(Time)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Model 1 Model 2 Model 3

SATISFACTION
0.591*** 0.592***
(0.190) (0.191)

INCOME
0.129** 0.128**
(0.0510) (0.0513)

USE
0.0309
(0.149)

TIME
-0.177
(0.133)

ln(BID)
-0.3319** -0.357** -0.370**

(0.1659) (0.172) (0.173)

Constant
3.1757** 0.211 0.773
(1.5841) (1.796) (1.965)

N 220 220 220
* P<0.1, ** P<0.05, *** P<0.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Table 6. Estimation Results of the model

모형2와 3의 만족도와 소득 변수는 모두 양의 계수를 
가지며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족
도가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응답자는 지불의사가 더 높

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형3의 이용 횟수 및 이용 
시간에 대한 설명변수는 10%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이 노출 빈도가 높
거나 이용 시간이 많은 것이 효용을 높이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강생들에게 이용 횟수가 이
용 시간을 높이는 것보다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
이 연구윤리 교육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형1의 절편항(Constant) 및 제시 금액
(ln )의 계수를 식(5)에 적용한 WTP는 14,288원이
다. 이러한 WTP의 t-value는 23.28이며, Delta method를 
이용하였다(Table 7). 추정치의 신뢰구간은 몬테칼로 시
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25,26].

WTP per capita 14,288

95% confidence interval 2,791~85,962

t-value 23.28

Table 7. Result of WTP

한편, 14,288원은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49.55%의 
지불의사에 해당하며, 50.45%는 지불의사가 영(Zero) 
원이다. 

이를 평균한 전체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은 6,762원
으로 제시할 수 있다.

6.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연구윤리에 대한 이슈가 다양해지고, 정치적인 
논쟁으로 확산하는 등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학인력 
양성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
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윤리 교육은 다
양한 콘텐츠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교육
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COVID-19의 팬데믹 속에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 접근이 활용도와 중요성이 더 높아
지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방식의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
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가치평가는 응답자에게 
특정 금액을 제시하고 지불의향에 묻는 조건부가치측정
법의 폐쇄형 양분 선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응답 결과
에서 영의 지불의향자를 식별하여 분석하는 최근의 KDI 
CVM 분석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 제공에 대해 응답자들이 지불의사는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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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2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의 지불의사자 50.45%
를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소득 수준이 높은 그룹은 지불의사가 상대적으
로 높지만, 이용 횟수가 많거나 교육 시간이 높은 것은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윤리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국내⋅외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운영 범위나 예산 지
원에 관한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
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면조사의 제약이 있어 온라인방식의 설문
조사로 진행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대면조사에서도 이
러한 결과가 일관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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